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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경력개발 및 기업가적 경력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보았다. 이에 창업교육 이수 집단과 미이수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이 기

업가적 경력의도 형성에 유의미한 역할의 수행여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기업가

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교육집단에서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경력준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교육 이수 집단과 미이수 집단 모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력준비행동이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교육집단에서 더욱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력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경력의도 간의 관계에

서 창업교육 이수 집단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교육의 효과로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경력의도의 

영향관계를 고찰하였으며, 창업 및 취업준비에 있어 창업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교육,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경력준비행동, 기업가적 경력의도

Ⅰ. 서론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청년창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기존 기업의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유망 창업기업은 기존 기업 대비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4).
이에, 최근 정부(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에서는 잠재적인 청년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3년 9월 
‘대학창업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창업교육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대학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창업 또한 취업의 일환으로 대학에서도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독려하고 있다. 창업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Liňan et 
al., 2011; Davey et al., 2011).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졸업 후 전통적인 경력 선호 경향

으로 자신의 경력선택에 있어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창업을 경력의 한 분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창업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또 하나

의 경력 설정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양
준환, 2014). 취업 활성화를 위한 경력개발 교육 관점에서 우

리나라 대학 교육과정은 아직까지 체계가 미흡하며, 대학시기

에 준비해야 하는 경력개발 초기단계 준비 수준에 대한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다(성희진·나승일, 2012). 
대학 창업교육의 목표는 잠재적인 청년창업가 발굴과 함께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생각을 함께하

는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적 활

동(Entrepreneurial Activity)을 통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창의인재 

양성 교육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 대학 교육 현장의 

경험적 관점에서도 창업교육을 이수한 우수한 학생들은 경력

준비활동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창업활동(창업동아리, 창업경

진대회, 창업인턴십 등)의 참여를 통해 졸업 후 진로선택에서 

창업만이 아닌 대다수 취업을 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학생

들의 진로설정을 위한 경력개발 교육 관점에서 창업교육과 

경력개발 간의 관계에 관한 규명이 필요하다. 
대다수 창업교육 관련 실증 연구를 살펴보면, 창업의도의 

선행요인으로 TPB 모델을 적용한 창업의도 형성에 중요한 역

할을 규명하는 연구로 설명되고 있다(Maresch et al., 2016). 
창업교육은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상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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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이러한 창업교육의 중요성에도 창업교육과 학생들의 

경력개발 및 취·창업 준비활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한정희·조건,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

업교육이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설정을 위한 경

력준비행동,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

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Self-Efficacy)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면 주어진 특정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설명된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의 개인적인 개인 인지를 

기반으로 믿음에 대한 자기 내면의 생각을 반영하여 후천적

인 학습경험에 의해 형성되며(Bandura, 1997), 반복적인 성과

와 숙달된 경험으로 과업달성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성장될 수 있다(양준환, 2014). 이처럼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특정 직업에 대해 높은 자기효

능감은 그 직업에 대해 강한 신념 및 특별한 행동을 수행한

다(Bandura, 1997).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에서 Lent et al.(1994)는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의 인지, 학습, 
환경, 결과기대, 목표, 행동 등의 상호작용으로 개인이 스스로 

진로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자기효

능감은 진로인간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

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자기효능감 이론은 진로와 

직업분야로 넓게 적용되고 있다(Hackett & Betz, 198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

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설명되고(Taylor & Betz, 
1983),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과업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나 진로 관련 의

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준비도이다(김종운·박성실, 2013).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미래의 경력을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며(정진철 외, 2012), 학생들의 진로개발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Moynihan et al., 
2003; 조성연·문미란, 2006).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학생들의 취업을 포함한 경력기회 확대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경력

준비행동과 창업을 포함한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한다.

2.2 경력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

경력이란 한 개인 인생 전반의 경험 및 행동과 관련되며, 
특정 경험과 관련 행동은 미래 경력의 행동과 태도로 연계된다

(Grzeda, 1999).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특정태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로서 특정행동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와 그 결과에 대해 자신이 부여하는 가치로 설명되고 있다.
경력준비행동이란 개인의 인지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

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한 노

력의 정도와 경력목표를 위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히 행위

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임효창·윤현정, 2012).
김봉환(1997)은 경력준비행동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

과 성격, 적성에 대해 스스로의 정보 수집을 하고, 취업을 희

망하는 조직에 대한 취업방법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이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

는 교재나 장비를 수집하는 행동이다. 셋째, 구체적으로 목표

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행동으로 정의하

였다. 또한 성희진·나승일(2012)는 경력준비행동이란 스스로 

결정한 경력목표달성을 목적으로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

해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구체적으로 기울이는 행위적인 노

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력준비행동은 개인의 경력목표달성 과정에서 예

상되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행해지는 실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행동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김종운·박성실, 2013). 

2.3 기업가적 경력의도(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일반적으로 경력(Career)이란 직업에 대한 평생 연속적인 사

건 또는 조직 내 진급에 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의도(Intention)는 수단으로서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경

로, 구체적인 목표를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마음의 상태로 정

의되어 진다(Bird, 1988). 
기업가적 경력(Entrepreneurial Career)은 기존 조직의 전통적

인 의미의 경력과는 다르다(Lau, 2002). 하지만 경력 관점의 

창업은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기

업가적 경력은 역할과 관련된 평생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정

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Sondari, 2014).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적 경력을 하나의 요인 또는 다

른 구성개념을 지원하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가적 경력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Ahmed et al., 
2010). 구체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기업가적 성향을 개인적

인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또는 상황적 요소보다 창업의도

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Krueger et al., 2000). 이는 현대사회의 

경력관점에서 창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Geldereen et al., 
2008), 기업가적 경력은 창업의도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Sondari, 2014). 하지만 이는 폭넓은 의미의 

경력관점에서 창업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기 위한 의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진로선택에서 창업은 스스로 고용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Barnir 
et al., 2011; Beeka & Rimmington, 2011). 이와 같이, 창업은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선택에 있어 다양한 직업군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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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폭넓은 경력범위의 확대로 설명할 수 있다(Fatoki,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경력의도를 전통적인 경력범

주에 창업을 하나의 경력으로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서 창업

을 비롯한 직업으로서 구체적인 목표의 성취를 위해 종사하

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하였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업교육 이수 집단과 미이수 집

단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이 기업

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기업가적 

경력의도를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변수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창업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3.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경력의도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경력선택, 경력선호, 경력행동을 설명

하는 경력이론 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Betz & 
Hackett, 1981, 1983; Eccles, 1994). 자기효능감과 직업선택의 

관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다(Bandura et al., 2001). 
그러나 대다수 연구는 창업에 대한 특별한 경력 선택을 포함

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Wilson et al., 2007).
자기효능감과 경력 선호도 간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기업가적 경력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과 아이디어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Krueger et al., 2000; Wang et al., 2002). 
Boyd & Vozikis(1994)는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경력의도와 

후속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력개발 초기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기업가적 경력의도를 가진다. 
또한 높은 자기효능감과 높은 경력의도는 자신의 삶에 있어 

기업가적 행동 또한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

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경력의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기업가적 경력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

경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개인적 성향, 
가치관, 태도, 자기효능감 등이 경력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기학·이학주, 2000; 김태석·이기학, 
2012; 한주원, 2013; 김명희·최웅용, 2014). 특히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은 경력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

으로 제시되고 있다(손은령·손진희, 2005).
 Lent et al.(1994)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 과정을 개인의 

인지, 환경, 행동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설명하는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에서

는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개인 스스로 진로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논리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에
서 도출할 수 있다(Ajzen, 1991). TPB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세 가지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기규제로서 지각된 

자기효능감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Ajzen, 1991). 이에 따

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경력준비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경력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경력준비행동과 기업가적 경력의도

경력준비행동은 경력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실천적 행동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설명된다. 자신의 경력과 관련한 인지나 

정서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경력결정을 위한 행동과 경력결정을 한 

이후에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경력준비행동은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의 지각된 태

도이며, 이는 특정행동에 의해 나타난다. 경력준비를 위한 행

동으로는 관심 및 목표 경력을 위한 계획 및 탐색과정으로 

교육 및 훈련, 인턴쉽, 자격증 취득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

타난다. 이러한 경력준비행동은 취업성과와 관련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정진철 외, 2012). 한정희·조건(2014)의 연구에 

따르면, 경력준비행동은 대학생들의 취업은 물론 창업의도 및 

실행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력준비행동과 기업가적 경

력의도사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 경력준비행동은 대학생의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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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경력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경력의도 간의 매개효과

경력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행동 및 행동의도와 유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Bird, 1988 ; 
Boyd & Vozikis, 1994), 취업을 대신한 창업의 선택, 끈기, 효

과성 등에 대한 예측 및 기업가정신을 설명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설명된다(양준환, 2014). 또한 경력준비행동은 
대학생들의 취업은 물론 창업의도 및 실행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한정희·조건, 2014). 이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경력의도 형성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력준비행동은 그 관계에 있어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 경력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경력의도 사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와 측정정도는 국내·외 선행연

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거

쳐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은 ‘전혀 그렇치 않다’를 1로, ‘매우 그렇다’를 5로 

점수한 리커트 5점 척도의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또는 

진로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준비도를 의미한다(Betz, 1992). 
이를 위해 Taylor &  Betz(1983)에 의해 개발된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S)를 토대로 Betz et al.(1996)에 의해 

수정된 단축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SE-SF)와  이은

진(2002)의 연구에서 번안한 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

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4개 문항

을 사용하였다. 

3.2.2. 경력준비행동

경력준비행동은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실천적 행동의 대

표적 요인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

위의 차원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한 행동과 진

로결정을 한 이후에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봉

환, 1997). 이를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경

력준비행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3.2.3. 기업가적 경력의도

기업가적 경력의도는 경력 범위 안에 창업 경력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Wilson et al., 2007). 이를 측정하기 위해 

Wilson et al.(2007)의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기초로 사용하

였다. 각 변수의 측정항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측정항목

변수 문항 측정문항 선행연구

경력준비
행동

A1 관심직업이나 진로분야 자격요건 검색

Taylor,
Betz(1983)
Betz, et.
al.(1996)

이은진(2002)
정미경(2015)

A2
관심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인터넷 자
료 검색

A3
진로목표(취업,창업,진학)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A4 관심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A5
관심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팜
플렛 구입

A6 관심직업이나 진로분야 종사자와 대화

A7 관심진로에 대한 준거집단 영향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B1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Blasi(1980)
김봉환(1997)
정미경(2015)

B2 관심전공 및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B3
처음 선택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수 있다

B4
나에게 맞는 직업에 관련된 기관 및 기
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기업가적
경력의도

X1 창업(사업을 시작하는 것) Wu &
Wu(2008)

Wilson et al.,
(2007)X2 기타 다른 관심 경력 선택

3.3 자료와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D 대학의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6년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진행되었으며 회수 된 설문지 총 360부 중 

일부 답변에 응답하지 않아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설

문지 27부를 제외한 33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자료처리를 위해 코딩작업을 실시하였고 

입력된 데이터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들의 성별, 학년, 창업경험, 소속 선

택에 대한 빈도 및 퍼센트 확인 결과, 남자는 207명으로 전체 

표본의 62.2%를 차지하고, 여자는 126명으로 37.8%, 학년별로

는 4학년이 전체 응답의 116명(34.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어 3학년 75명(22.5%), 2학년 62명(18.6%), 1학년 80명(24.0%)
로 나타났다. 그중 창업 강좌 수강경험은 있다 208명(62.5%), 
없다 125명(37.5%)로 나타났다. 창업경험은 47명(14.1%)로 나

타났으며, 공학계열이 148명으로 전체 표본의 44.4%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이어 인문․사회계열 109명(30.9%), 경영․경제 

계열 65명(19.5), 예체능 계열 17명(5.1%)의 분포를 보였다. 조

사 대상자의 일반적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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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적 분석 결과

항목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207 62.2

여 126 37.8

학년

1학년 80 24.0

2학년 62 18.6

3학년 75 22.5

4학년 116 34.8

창업교육 
강좌이수

있다 208 62.5

없다 125 37.5

창업 
경험

있다 47 14.1

없다 286 85.9

단과대학
소속

인문, 사회 계열 103 30.9

경영, 경제 계열 65 19.5

공학 계열 148 44.4

예체능 계열 17 5.1

합계 333 100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설문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가 탐색적 

연구분야의 경우 0.6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Nunnally, 1978), 부적합한 변수들을 제거하고 남은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신뢰성 분석 결과

변수
최초
문항수

최종
문항수

최종 
크론바흐 알파 계수

경력준비행동 7 7 .84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 3 .779

기업가적 경력의도 2 2 .685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측정항목에 대해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사용하였

다. 전체 문항들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을 통해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요인 분석 결과

항목 1 2 3

경력준비행동1 .719
경력준비행동2 .709
경력준비행동3 .737
경력준비행동4 .750
경력준비행동5 .675
경력준비행동6 .687
경력준비행동7 .57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 .84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84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4 .615
기업가적 경력의도1 .636
기업가적 경력의도2 .770

고유값 3.748 2.207 1.534
%분산 28.828 16.975 11.803
%누적 28.828 45.803 57.606

Kaiser-Meyer-Olkin 표본적합도 .846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1567.452

자유도 (유의수준) 78(.000)

4.3 상관관계분석

각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고자, 앞서 신

뢰성 분석과 요인 분석으로 최종 확인 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경력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기업가적
경력의도

경력준비
행동

Pearson
상관계수

1 .476** .42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Pearson
상관계수

.476** 1 .321**

기업가적
경력의도

Pearson
상관계수

.428** .321** 1

*p<0.05, **p<0.01, ***p<0.001

4.4 분석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49.767(df=15), χ2/DF=3.318, GFI=.965, AGFI=.915, RMR=.049, 
RMSEA=.084, CFI=.962로 모든 지표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 개념들 간 가설관계를 설명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Bagozzi & Yi, 1988).

<표 6> 경로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창업교육집단
N=208

창업미교육집단
N=125

경로계수 C.R 경로계수 C.R

H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기업가적 경력의도

.181 2.669** .155 1.530

H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경력준비행동
.452 7.298*** .527 6.901***

H3
경력준비행동 →

기업가적 경력의도
.380 5.599*** .193 1.917

*p<0.05, **p<0.01, ***p<0.001

먼저 <표 6>과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적 경력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1은 창업교육 이수 집단에서는 채

택되었지만(Estimate=.181, C.R.=2.669, P<.01), 창업교육 미이수 

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Estimate= .155, C.R.=1.53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경력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2는 창업교육 이수 집단에서는 채택되

었고(Estimate=.452, C.R.=7.298, P<.001), 창업교육 미이수 집단

에서도 채택되었다(Estimate= .527, C.R.=6.901).
경력준비행동이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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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3은 창업교육 이수 집단에서는 채택되

었지만(Estimate=.380, C.R.=5.599, P<.001), 창업교육 미이수 집

단에서는 기각되었다(Estimate= .193, C.R.=1.917).
경력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경력의도 

사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를 검증하기 위

해 Bootstrapping에 의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창업교육 이

수 집단에서는 경로계수 .172로 유의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났

으나, 창업교육 미이수 집단에서는 경로계수 .102로 유의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력준비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경력준비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가설 경로

창업
교육

창업
미교육

경로계수 경로계수

H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경력준비행동

→기업가적 경력의도
.172** .102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대학 창

업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과 경력준비행동이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이수 

집단과 창업교육 미이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설관계를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이수 집단이 미이수 집단

보다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창업교육에 의해 기업가적 경력의도로 확산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경력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이수 집단보다 창업교육 미이

수 집단에서 경로계수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경력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교육이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경력준비행동은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는 경력준비행동은 창업교

육을 통해 기업가적 경력의도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경력준비행동을 거쳐 기업가

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에 있어 기업가적 경력의도 형

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교

육학과 심리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주목하여, 본 연구

에서는 창업학 관점에서 기업가적 경력의도의 영향을 주는 

추가적인 원인변수로 적용하였다. 또한 기존 창업학에서 주로 

연구되었던 주요 변수인 창업의도의 확대된 개념으로 진로선

택의 취업까지 고려한 기업가적 경력의도를 적용하였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의 효과로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경력의도 형성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창업교육 이수와 미이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을 통해 보다 진취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선택에서 비단 

창업만이 아닌 실제 취업준비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있어 창업교육의 중요성

을 재인식하고 대학차원의 창업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확대 및 창업교육 콘텐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기업가

적 경력실행이 아닌 경력의도를 다루었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기업가적 경력의도가 양질의 창업 및 취업으로 연계되

는지에 대한 실제 학생들의 졸업 후 추적조사를 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가적 경력의도가 궁극적으로 

기업가적 경력실행으로 연계되는 세부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도된 창업교육 이수여부의 

구분에서 더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교육프로그램의 단

계별·수준별 학습목표 및 참여전공 등 다양한 환경요인들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서

울 소재 1개 대학의 학생들의 표본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

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소재 또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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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using survey 
questionnaires for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zed emplo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echniqu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to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group. and the 
impac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howed a positive effect on both groups whether entrepreneurship 
education grou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fluence on the degre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were more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group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ie 
strength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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